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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특별기획-호암100주년(5)]세계석학이 본 호암정신은?] 
 
< 앵커멘트 > 
국내 대표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 세계 석학들은 맨손으로 삼성을 일군 호암 이병
철회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머니투데이방송 특별기획, 마지막 순서로 세계 석학이 본 호암정신을 김신정 기자가 조명합니다.  
 

 
 
 
 
< 리포트 > 
보보시도량( ). 인생 걸음 하나 하나가 곧 수행이다. 
 
호암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즐겨썼던 경구입니다. 정미소를 시작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장만의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도전과 개척정신을 의미하는 기업가 정신이 갈수록 퇴색되는 모습과 
대비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감한 창업과 투자로 기업성장을 이뤘던 고 이병철 회장과 같은 모험정신이 
절실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석학들이 바라보는 호암 이병철 회장의 경영이념은 어떨까. 
 
프랑스에서 기업사를 연구하는 도미닉 바흐조 교수는 호암이 독창적 기업모델이라는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합니다.  
 
[인터뷰] 도미닉 바흐조/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 
"이병철 회장은 유교주의가 아닌 신유교주의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기업을 세우고, 기업에 일본의 
경영방식과 독일의 생산방식 그리고 미국의 다각화된 전문경영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스
템을 창안했다." 
 
아울러 미국과 서유럽의 기술장벽을 넘기 위한 인재양성과 조직관리 등도 호암 경영의 두드러진 점
으로 꼽았습니다.  
 
신흥국 기업 전문가로 꼽히는 타룬 칸나 교수는 호암의 리더십 중 인재제일 경영이 가장 빛을 발한
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타룬 칸나/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사람이 먼저라는 인재경영인 것 같다. 삼성은 수십년간 인재양성에 투자를 해왔다. 삼성은 인재개
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로부터 어떤 재능을 끌어 내는 것을 봤을 때 긍정적인 것 같다." 
 
한국의 재벌기업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까지 배웠다던 이사오 교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삼성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야나기마치 이사오/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  
"삼성이 교과서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해서 선전했는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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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O YANAGIMACHI
ハイライト表示



 

 

다른 기업인 애플의 아이팟, 70년대 도요타 중형 승용차라든가 시장에 없는 개념자체가 없는 새로
운 컨셉트를 만들어야.." 
 
삼성은 세계 시장을 따라 잡는 데는 능숙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미숙하다는 지적입니
다.  
 
한국의 대표기업에서 세계 기업으로 거듭난 삼성. 
 
창조정신으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삼성은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신정입니다.  
 
 
 
 
 
 
 
김신정MTN기자  

 제휴사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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